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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 하인리히 바알만과 결혼 전 게르데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 마리아 마리아의 딸이었던 바알만, 

마리아 올리비아 수녀는 엠스강 메펜 주 그로스-스타베른의 농장에서 두 형제와 자매 한 명과 

자라났다. 성 미카엘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후에 같은 성당에서 첫 영성체와 견진 성사도 받는다.   

자신의 소개서 안에서 수녀는, 수녀의 부모님에게 있어 자식들이 “참 가톨릭 신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진정한 가톨릭 신자가 된다는 의미는 

이를테면 집안에서 작은 소임을 맡고 일을 돕는 것에도 해당되었다.   

마리아는 1933년에 그로스-스타베른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8년 후인 

1941년에 학업을 마쳤다. 그 때를 생각해보면서 형제 자매와 함께 했던 경험 덕에 급우들과 사이 좋게 

지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창 시절 초기에는 정규 종교 수업시간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나치 정권의 제한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 밖으로 밀려나서 은퇴한 교사나 사제들이 종교 수업을 

맡았다. 그러나 마리아는 학교 종교교육에서 못 다 배운 것들이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완전히 

보충되었다는 말을 했다.  

1941-46년 사이, 마리아 바알만은 부모의 농장에서 일했다. 가족들과의 생활은 어머니의 삶의 원칙인 

“일하고 기도하라”로 점철된 것이었다. 수녀가 된 친구에게 고무되어 마리아도 수도 생활에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스스로에 말에 의하면 그 관심은 “천진하고 헌신적인 마음”과 하느님과 

밀접히 연결된 삶에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희망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자신의 성소에 대해 아직 

확신이 부족했기에 부모님은 저 라인지대의 켐펜에 있는 노틀담 수녀회의 요리 강습을 들으라고 

권고했는데 마리아는 이 과정을 아주 훌륭히 해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성소가 보다 분명해져서 

1949년 뮬하우젠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여 수련자 양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수도 생활 동안 올리비아 수녀는 주로 실용적인 일들, 어린이를 돌보는 일, 노인들을 돌보는 일에 

투신했다. 오래 동안 다양한 양육기관, 기숙학교, 학생 호스텔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살피곤 

했다.  1970년에서 1996년까지는 게셰의 마리엔스티프에서 고령의 여성들을 보살펴 주었다.  

공식적인 은퇴 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곳에서 일을 계속해 나갔다. 2005년, 79세가 된 수녀는 

기력이 쇠하고 마리엔스티프가 개편되면서 이곳 안넨탈 수녀원 살루스 공동체로 옮겨오게 되었다.  

단순한 헌신과 참 신앙으로 마리아 올리비아 수녀는 공동체와 사도직 안에서 우리 삶을 지지하고 

풍요롭게 해 주었다. 도울 준비가 된 수녀의 다정하고 사랑 어린 태도는 수녀 자신이 활동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조차도 우리에게 영감이 되어 주었다.  

2013년 9월 6일, 수녀는 평생 그토록 충실했던 우리 좋으신 하느님이 계신 본향으로 갔다. 수녀의 

삶과 증거에 감사한다.  


